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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많은 부분은 O. Hallesby 의 “기도”에서 옮겼거나 빌려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요한계시록 3 장 20 절 –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품지 못한 기도는 헛된 기도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맞겨 그의 능력을 

체험케하는 것이며, 우리의 극심한 궁핍함을 통해서도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우리의 궁핍함을 고백하여, 그의 능력이 그 궁핍함을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하다는 것은 나의 삶의 컨트롤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약속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은 나누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선을 벌거벗은 우리의 영과 육에 쪼이게 하여 온 몸에 퍼진 죄의 균을 

완전히 제거하게하여 치유를 받는 것이다.” 기도는 치유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 이사야 65 장 24 절 –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도를 할때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있다.  


